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
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연구공정개발) 센터가 본격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전망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글로벌 R&PD 센터와 관련해 지난 4월 
인천경제청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데 이어 현장 흙막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랩이 설치돼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다
수의 산학 주체들과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을 잇는 
바이오 허브를 구축하는데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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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R&PD센터 착공…2025년 상반기 완공

유정복 시장·김진용 청장·안재용 사장 등 만나‘초격차 바이오 도시’협력 강화 논의 

했다고 덧붙였다.

 ○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송도 R&PD센터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인천시와 경제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글
로벌 R&PD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신규 감염병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HUB)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송
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복 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
이지만,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앵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적극 협력,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12월말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Sr14 필지(송도동 178-3번지/면적 30,413.8㎡)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
하기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한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삼성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을 포함해 우리나라 빅 3 바이오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됐다. 
또 지난 2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송도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00)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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